
1. “<가>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지하고 애도한다. 또한,<다>의 사름들도 죽음을 인지하고 시체
를 묘에 안착하는 식으로 대처한다.”

이 부분에서, 주장만 있을 뿐 <가>에 대한 근거가 답안에 서술되어 있지 않네요.
<가>가 죽음을 왜 인지하는지, 즉 인간만이 동물의 본능이 약화된 존재로 특수성이 있기 '떄
문에' 라는 점을 지적해주셨어야 합니다.

2. “죽음에 대한 생각이 죽음을 유발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지양 
하고있다.”

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, 제시문의 어느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죽음을 유발한다
고 서술되어 있었나요? 논리적 비약으로 보여집니다.

3. “<가>의 사람들은 매장을 통해 죽은 자를 영구히 존속시키기 때문에 이는 자연의 질서를 
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한다.”

마지막 문단이 아주 좋은 비교인데요, 여기가 약간 아쉬운 게 <가>에서 매장은 인간만이 자연
(다른 동물들에 비해) 본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매장을 하는 인간, 즉 본능이 약화된 인간은 자연에 거스르고 있는가? 이건 제시문 
상에 있는 내용이기에 맞는 부분이구요. 즉, 결론 자체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비교이지만 
논거 자체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.

4. 전체적으로 좋은 글이고, 합격 수준의 글로 보여 집니다. 특히 기본적인 비교를 모두 한 
뒤, 마지막 문단은 수준급의 비교로 보여 집니다. 플러스 점수의 요인이네요. 

5. 이 문제는 난도가 낮은(중하) 기출문제로, 연대 기출문제 중에서는 입문 수준으로 생각하시
면 됩니다. 따라서 앞으로 기본에 충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네요. 


